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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윤리적 인적자원이 만들어가는 기업 윤리문화' 

 
박기찬 (인하대 교수, 지속경영학회장) 

 

「1 : 29 : 300」이라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다. 심각한 사고 한 건 뒤에는 동일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그에 앞서 사고의 조짐을 300건 정도 경험한다는 통계적 논리이

다. 안전과 윤리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징후를 감지하면서도 ‘뭐 이 정도를 갖고 그래!’라는 

윤리적 둔감성과 안전 불감증에 가로 막히면 언젠가는 회사의 존망을 결정짓는 참극으로 이어진

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전과 윤리의식은 뒤로 한 채 서로가 서로를 잘도 갉아 먹으며 산다고 한다. 

자식이 일류 대학에 입학하거나, 친구가 한자리 승진하면 알아서 한 턱 내도록 한다. 다른 나라에

는 아예 없는 부담스런 애경사 고지서도 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2012년 자료를 보면 직장 

은퇴 이후에도 경조사비로 일인당 연평균 116만원을 지출한다. 정경유착과 전관예우로 끼리끼리 

상생하는 관피아, 법피아, 모피아 집단은 예나 지금이나 큰 밥통 하나씩은 꿰차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란 끼리끼리 나눠 먹고, 서로 눈감아 주는 풍토가 없어야 한다지만 이를 따르면 ‘의리 없다’, 

‘인간미 없다’는 핀잔과 함께 집단 내 외톨이가 되기 십상이다. 조직 안팎의 주요 ‘소통관리’ 역시 

돈과 연줄과 배짱 맞추기로 해결하려는 악습이 대를 이어 자리 잡고 있다. 지금도 국민의 눈물과 

분노를 담고 있는 세월호 참사, 작년 한 해 요란했던 뿌리 깊은 원전비리는 물론 비자금에 발목 

잡힌 대기업들의 뒤안길에는 하나같이 윤리와 철학의 빈곤, 열린 소통의 부족, 그리고 경영자의 

독단적 리더십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  

흔히 조직에서 요구하는 비용절감이나 속전속결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비리와 날조를 감지하

면서도 구성원 스스로 이를 사소한 문제로 간과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태도가 만연되

면 조직도 위험에 빠지게 된다. 마이클 레빈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통하여 현장의 가벼운 징

후나 사고를 그때마다 바로 잡아 주면 전체비용은 오히려 절반이하로 줄고 윤리의식은 몇 배나 

강해진다고 하였다. 그만큼 직장 내 사소한 비리도 결코 그냥 넘기지 않는 6시그마 윤리경쟁력을 

모든 구성원들의 공유가치이자 핵심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도둑도 제 자식은 도둑질

하지 않도록 하듯 누구나 윤리의식의 씨앗은 가지고 있다. 손톱 밑 가시, 성급한 업무관행과 의존

적 갑을관계, 그리고 뿌리 깊은 네포티즘(nepotism)이 만들어 낸 “우리가 남이가!”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탈피하도록 잭 웰치 전 GE회장의 짧지만 강한 지혜 한마디를 던지고자 한다. “신문에 

나더라도 괜찮다면 그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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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례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이번 호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에서는 식품업계의 비윤리적 경영 사례와 안전식품을 만들어가는 

윤리경영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르고 안전한 먹거리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먹는(飠)’ 것은 반드시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 및 생존권을 해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식품업 

체의 비윤리적 행위는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하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러한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고 있는 일례로, 최근 공

익신고제를 통해 한 식품업체가 계열사에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식품업체 내부의 비윤리적 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자체

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식품 생산과 제조 단계의 안전성을 높이고 식품 수입 및 유통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식품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 

정부에서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선정한 이후 식품업체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엄격한 

자체 검증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식품업체들은 수백 차례의 품질 검사, 전담 부서 설

치 등 식품안전 관련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이런 제품을 골라 구매하는 경

향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드러나는 식품업체

들의 비윤리적 경영은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사례1] 1분기 불량식품 업체 6871곳 적발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올 초부터 3월 31일(1분기)까지 전국에 걸쳐 불량식품을 단속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6,871개 업체를 적발하고 4,481명을 검거했으며 식품위생법

을 어긴 업체 3곳 중 1곳이 원산지 거짓표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례도 전체의 20%에 달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56개소)이 전체의 27.0%를 차지했으며 그 뒤

를 이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269개), 시설기준 위반(1,156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2개), 기준·규격 위반(220개) 등이 있었다. 노인 등을 상대로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판매업체 28곳도 적발되었고 시가 38억

원 상당의 중국산 참깨를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도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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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권리를 침해 당하는 소비자들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가 있는 소비자는 그 식품의 원산지, 성분표시 등의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몇몇 식품업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거짓 정보를 전달하여 소비자를 속이기까지 하고 있다. 구매하는 

음식의 안정성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소비자는 무엇을 믿고 부모와 아이, 가족들에게 그 음식을 

권할 수 있겠는가.  

 
 

 

[사례2] 건강한 먹거리 찾는 소비자들을 속이는 유기농 표시 

웰빙 트렌드와 함께 유기농 먹거리 바람이 불면서 식품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유기농 제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유기농 원재료 함량에 따른 세부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제품 포장에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유기농 제품

을 고를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는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지만, 상당수 제품이 이 마

크 없이 100% 유기농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의 유기가공식품의 세

부표시 기준에 따르면 유기농 원료를 100%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100%라는 문구를 쓸 수 

없으며, 유기농 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섞은 제품을 100% 유기농이라고 홍보해서도 안 된다. 

또한 유기농 원료 비율이 70%이상~95% 미만인 제품은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제품명과 포장 

앞면에 쓸 수 없게 되어있는데 몇몇 유가공 업체의 경우 실제 원료의 유기농 비율이 80%대

인데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에는 95% 이상의 유기농 원료라고 표시하는 등 이를 어기는 사례

가 많은 실정이다. 

[사례1] 원재료비 비중 하락에도 제품 가격 인상 

식품업체들이 최근 원가상승을 이유로 줄줄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만, 지난해 매출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되레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내 30대 식품업체의 원

재료비 증가율이 2%대에 불과해 가격 인상률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서 상위 30대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액 대비 원재

료비 비중이 지난해 53.2%로 전년도 54.2%에 비해 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B식품업체는 

제품의 가격을 300원 인상하면서 원재료 상승을 주요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제품의 원재료 

상승분은 8원에 불과했다. C식품업체의 경우에는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인건비와 물류비, 연료

비의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품 리뉴얼을 이유로 최근 8~11% 가격을 인상하

였다. 이에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때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를 공개하여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례2] 원가절감 위해 폐기 계란 사용한 식품제조업체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계란 폐기로 가격이 급등하자 원가절감을 위해 폐기 계란으로 식품을 

제조한 식품업체가 적발되었다. 빵 반죽 제조업체인 A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

어 폐기 계란 1,080판, 3만2,000여 개 등을 압류당했다. 이 업체는 파손되거나 곰팡이가 핀 계

란을 사용해 빵 반죽을 만든 뒤 이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빵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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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건강을 응원하는 사회공헌활동 

식품업체들 중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재고 제품들을 기

부하고 생색을 내는 업체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양심에 반하는 이러한 비윤리적 행태는 비

난 받아 마땅하지만 최근 실속 있고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식품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 사회효과가 기대된다. 

 
 

 

 

[사례2]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깐깐한 검사 과정 

한 우유업체의 저온살균 우유는 원유 속 세균 수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품은 원유 속 세균 수가 8,000/㎖ 미만으로 관리되는 깨끗한 목장만을 선정하여 원유를 

집유하는데 일반적인 1A등급 원유의 세균 수 기준은 3만/㎖ 미만이다. 이렇게 까다롭게 집유

한 원유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최첨단 원유 필터링 방식인 마이크로필터 여과 과정과 살균까

지 두 단계를 더 거쳐 비로소 소비자에게 시판된다. F식품업체의 경우에서도, 시리얼은 총 144

번의 깐깐한 검사 과정을 거친다. 옥수수 알갱이 등 원료에서 120번, 제품에서 24번에 이르는 

검사 과정 중 단 한 번이라도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공정 과정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 검사에

는 미생물 11종, 잔류 농약 264종, 곰팡이 독소 5종, 중금속 5종과 멜라민을 검출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 업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연구소와 공장 인력, 제조담당 부사장이 모여 해외 식품안전 동향과 법 규정을 체크하는 

식품안전회의를 매월 여는 등 식품 안정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례1]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식품업계의 지역밀착 사회공헌활동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이 활발한 가운데 식품업계에서는 지역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

면서 기업이미지 개선과 마케팅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식품업계의 지역밀착형 

사회공헌의 경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식품과 노력봉사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좋

은 평가를 받고 있다. D기업은 지역의 결식 아동 약 420명에게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지원하여 결식아동들이 구청을 통해 지원받는 밑반찬 및 도시락 급식 외에 나머지 끼니도 집

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E기업 또한 구청과 사회공헌 협약식을 가지고 지역 내 20개소의 

지역아동센터 6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우유를 무상공급하기로 하는 등 지역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식품업체가 늘고 있다.  

[사례3] 영양성분표시 무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국내의 대표 캔 햄 5개사 제품 중 3개사는 기본적인 영양성분 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한 제품의 겉면에는 ‘식품첨가물 7가지 무 첨가’, ‘나트륨과 지

방을 줄인’ 등의 표시만 되어 있으며, 다른 제품의 겉면에도 ‘짜지 않고 맛 좋은’ 이라는 표현

만 있을 뿐 정작 소비자가 수치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영양성분은 표기가 되어있지 않았다. 

국내 캔 햄 제품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홈페이지와 

제품 겉면에 영양성분을 표시 하고 있으나 국내제품에는 이를 전혀 표시하고 있지 않아 문제

가 되고 있다. 서울YMCA 시민 중계실은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는 해당 기업에서는 캔 햄 

제품이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국의 영양성분 표시 현

황을 봤을 때, 국내제품에만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602&idxno=245494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602&idxno=245494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602&idxno=245494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602&idxno=245494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602&idxno=245494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4/03/17/20140317020964.html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4/03/17/20140317020964.html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4/03/17/20140317020964.html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4/03/17/201403170209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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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어 

식품안전 윤리경영을 다짐하는 식품업체들은 모든 임직원, 가맹점, 협력사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생산직뿐 아니라 관리·사무직 직원까지 식품위생 

관리 수칙,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식품안전 평

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과 권리를 책

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92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12_0012851491&cID=10807&pID=10800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5844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404230936501727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29000477&md=20130401173527_BK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4/03/17/20140317020964.html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602&idxno=245494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4051200111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3/20130328176535.html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92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12_0012851491&cID=10807&pID=10800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5844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404230936501727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29000477&md=20130401173527_BK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4/03/17/20140317020964.html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602&idxno=245494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4051200111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3/20130328176535.html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4-7호 

6 / 22 

 

 

윤리경영 가이던스 

윤리경영 체계 가이던스  

 

 

 

 

◎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개요 및 목적 

윤리경영 교육은 임직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

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조직생활을 함에 있어 개인이 경영상의 딜레마에 부딪혔을 때 어떻

게 의사결정을 하며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규범적 체계를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윤리교육은 사

전에 임직원들의 부패를 예방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같은 조직 내에서도 각자가 맡고 있는 직무영역별로 요구되는 윤리의 내용이 다르며, 임

직원의 지위에 따라 의사결정 내용이 달라져 직면하게 되는 윤리 문제는 다양해진다. 또한, 기업

의 규모에 따라서도 경영환경 및 경영의사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은 기업의 상황, 비전, 전략, 윤리규범 등에 따라 각 기업의 규모 

및 업종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윤리경영 교육 분야 구분 

영역별 

생산관리윤리, 마케팅윤리, 금융재무관리윤리, 세무·회계윤리, 인사·조

직윤리, 국제경영윤리, 경영정보관리윤리, 무역윤리, 환경친화윤리, 다

국적기업윤리 

계층별 
신입사원, 전직원, 경영관리자 층, 기술자와 기술공 등 관련자계층, 계

열사 관리자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출처: 윤리경영 매뉴얼 

 

◎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윤리경영 교육의 방법에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현장교육, 직급 별·직무 별로 시행하는 집합교육과 

윤리경영 이슈에 대한 토론과 교육을 진행하는 워크숍 등이 있다. 기업들은 이 밖에도 윤리경영

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추진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윤리경영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 

윤리경영 체계 가이던스에서는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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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윤리경영 교육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교육에 나

서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기업윤리 이론을 실제 업무환경에서 일

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적용시키는 방식인 딜레마/시나리오의 방법과 멀티미디어를 통한 

윤리경영 교육이 많이 이용된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은 임직원들을 윤리

적 갈등상황에 노출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윤리의식의 전환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고객 신상정

보를 유출하여 사익을 취하는 상황, 근무시간을 속여 보고하는 일 등의 각종 사례에 대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교함으로써 의식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다른 교육 프로그램

에서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와 이를 해결하는 지침을 플래시 애니메이

션과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은 업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흥미롭고 유익하게 윤리경영 마인드를 고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 윤리·준법 자기점검시스템 

몇몇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임직원들이 컴퓨터를 켤 때 윤리·준법과 관련한 자기점검 리스트가 자

동으로 뜨게 하는 시스템을 윤리경영 교육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 번에 전 항목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에는 형식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마다 한 개의 화면으로 답변

하도록 하였다. 또 질문화면이 나타난 후 문제를 읽고 스스로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시간이 지나야만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각 항목을 클릭할 경우 보충 

설명자료로 곧바로 연결되며, 이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였다. 또한, 이 

시스템은 준법감시실 직원과의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각 부서와 지점별로 임

직원의 답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준법감시실에서는 응답현황 등을 파악하여 

교육과 상담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 활용도가 높다.  

 

<사례: 다양한 방법으로 임직원에게 전달되는 윤리경영 정신> 
 

A기업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 활동을 상시 강조

하고 있다. 임직원이면 누구나 월 1회 윤리준법 교육에 참석하도록 의무화하여 윤리경영

에 대한 중요성을 전파하고, 임직원이 윤리행동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연 1회 공정거래, 자금세탁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주제로 

윤리준법 사이버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업기관 순회교육을 통해 윤리준법 준

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월 2회 사내 교육방송으로 윤리준법 만화를 방영하여 임직원

들이 윤리경영을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인 B기업은 각 국가 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윤리교육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동영상, 드라마, 게임, 퀴즈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한다. 

이 기업은 ‘교육은 오직 업무에 활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다’는 모토를 가지고 모든 직원

들이 윤리 교육을 바탕으로 업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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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스토리텔링 

상대적으로 접근과 이해가 쉬운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하여 윤리경영을 교육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임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연극이나 드라마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그 

상황을 이해하고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공감하도록 만드는 교육 방법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에 맞는 윤리적 상황을 발굴하여 구성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윤리적 의사결정 프로

세스를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구성원이 스스로 극을 기획하고 발표함으로써 윤리 공

감대를 형성하기 쉽다. 국내의 한 기업에서는 딱딱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윤리경영 내용이 아니라 

임직원들이 쉽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한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인 윤리경영 교육 드

라마를 선보였다. 이 드라마에는 그룹 임직원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하여 직원들의 이해도와 몰입

도를 높였으며,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들을 동영상 인터뷰에 등장시켜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

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윤리경영 소통 채널 구축’에 대해 이어집니다. 

  

※ 윤리경영 체계 가이던스 목차 

순서 내용 순서 내용 

1 
윤리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 비전 

설정 
6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2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 7 윤리경영 소통 채널 구축 

3 윤리강령 제정과 윤리가이드 제공 8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4 윤리경영 전담 조직 운영 9 윤리경영 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 

5 윤리경영 감독체계 운영 10 임직원 사회공헌·환경경영 활동 

 

*참고 

윤리경영 매뉴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00441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267745 

http://cafe.naver.com/madangsos/13619 

http://blog.naver.com/hrdvita4/30176823681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424010014527 

http://blog.naver.com/fkisupporter/4020903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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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fkisupporter/40209036478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4-7호 

9 / 22 

 

 

 

 

 

최근 국내외 동향 

 

국내외 윤리경영 동향 

 

 

 

한국기업 82%, ‘CSR 지원 위해 정부역할 중요’ 

코스리(한국SR전략연구소)는 지난 2월부터 국내 243개 기업을 대상으로 ‘CSR 현황 및 이슈’ 설문조

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CSR 활동의 형태·규모·방향 등을 바꿨다는 기업

이 58%, 대안을 찾지 못해 종전 활동을 답습한다는 기업이 22%를 차지했다. 즉, 응답기업의 80%

가 CSR활동에 변화가 있었거나, 대체활동을 찾게 되면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의미이다.  

(출처: 한국SR전략연구소) 

 

응답 기업의 70%는 CSR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52%는 사내에 CSR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CSR 활동이 봉사활동 지원에 치중하고 있으며, 횟수는 연 1~2회에 그쳤

다는 점에서 CSR 활동 강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내용의 교육 지원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임직원의 CSR 활동에 대해 보상하는 기업은 34%에 불과했으며, 이들 기업은 보너스, 부서별 

평가 인센티브, 포상, 인사 가점부여 등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봉사활동 

중심의 CSR 풍토에서 탈피하여 적절한 보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직원들의 자발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CSR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정부의 법제화·제도화

국내 윤리경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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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2.4%에 달했고, CSR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요구하는 기업도 64.7%나 

됐다. 정부조달 참여 우대,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등을 요구하는 기업도 45%를 차지하여 기업

이 CSR 실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 정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http://www.kosri.com 

 

기업의 CSR 활동 입법화 움직임 

최근 전세계적으로 CSR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이지만, 중소기

업은 대기업과의 불균등한 협력관계 및 사회적·법적 제약 때문에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의 CSR 활동을 규범화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업을 평가하고 기

업의 CSR 경영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인권경영포럼 (6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청 주최)’에서 곽관훈 선문대 교수

는 2012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활동이 강

화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개정된 중소기업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CSR 

경영의무를 위반한 중소기업에 대해 형사·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이 때문에 손해를 

입은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교

수는 "법에서 정한 CSR 경영의무가 단순히 자선 등 사회공헌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적·사회적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의 의식을 개혁하고 CSR 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news.naver.com 

 

기준치 70배 폐수 배출한 업체에 268억원 과태료 적절 

기준치 70배가 넘는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발된 업체에게 2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

이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폐수처리업체가 단속에 대비해 매뉴얼을 만

들어 놓고 서로 다른 수질을 가진 물을 채운 폭기조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해 온 점과 폐수를 

불법 배출해 온 사실이 밝혀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다량의 중금속 등이 포함된 폐수

를 배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재판부는 환경담당 공무원

의 시료채취방법이 적합했고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배출기간 산정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태료가 너무 많이 부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

다. 폐수 무단 방류로 268억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한 이 사례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은 결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출처: http://www.energytimes.kr/news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CSR 호평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12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CSR 경

영효과’를 묻는 질문에 51.2%가 ‘CSR을 통해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제고됐다’고 답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관계 강화’(49.6%), ‘이직률 감소’(32.3%), ‘고객만족도 향상‘(29.9%), ’법 준수 향상

http://www.kosri.com/
http://news.naver.com/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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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영효율 향상‘(26.0%), ’비용 절감

‘(22.0%), ’매출증대‘(18.9%)를 꼽은 응답도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은 중국에 진출한 우

리 기업들은 CSR이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전통적인 개념과 더불어 ‘중국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영전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각 기업이 펼치는 CSR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현지 시장에 밝은 CSR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중국 소비자의 마음을 얻고, 기업

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사회과학원이 조사한 중국 내 외자기

업 CSR 평가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중국 내 국내 기업의 ‘CSR 점수’는 다른 국

가의 기업을 압도했다.  

출처: http://view.asiae.co.kr/news 

 

 

 

 

유엔의 향후 미래비전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사업과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을 제시해온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

(MDGs) 시효가 2015년 완료된다. 이후 15년을 이끌 미래비전으로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이번 개발 목표에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생태계 

보전, 지속 가능한 도시, 건강한 삶과 양질의 교육 등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며, 무엇보다 기업과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 나아가 기업과 시민사회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

업은 한정된 자원과 현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글로벌 사회책

임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비정부기구(NGO)는 현지 주민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은 있지만 정치·종교적 이유로 현지 정부의 사업 

개입이나 반대에 종종 부딪힌다. 한국 공관이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

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로벌 사회책임경영의 사회적 요구에 직면한 기업, 현지 지역사회 네

트워크를 가진 NGO, 정부의 신뢰와 공신력, 이 삼각협력이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핵심이다. 공공

-민간 파트너십은 한국에서 아직까지 생소한 개념이지만 유엔이 다음 세대의 개발의제를 지속가

능발전목표로 삼은 만큼 향후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국제적 화두가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사

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국내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을 발굴해

야 한다. 

출처: http://www.hani.co.kr 

 

아동노동 방지를 위한 움직임 커져 

국제사회에서 아동노동은 아동의 인권을 유린하는 하나의 행위로 여겨지고 있으며, 세계의 수많

은 NGO를 비롯한 시민단체, 소비자들은 글로벌 기업들의 아동노동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해외사업장과 외주업체, 그리고 공급망에서 아동의 

노동력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사회의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과 같은 국제 이니셔티

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순히 아동노동을 근절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

해외 윤리경영 동향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6120614257011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367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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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르웨이 은행투자운영회(NBIM)는 2006년부터 아동인권을 운영 핵심에 두고, 투자하는 기업 

및 기관에 아동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NBIM은 사업장과 공급망에서 아동노동을 금지

하고, 아동인권을 증진하려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 또한, 투자하는 기업이 아동노

동과 같은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업들이 아동인권 보

장에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아동인권을 유린하는 기업의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는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 및 관심을 적극적으

로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www.kosri.com 

 

중국대륙에 부는 CSR 열풍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하면서 세계적 부자들도 대거 등장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기부는 다소 생소한 문화였다. 그러나 포브스(Forbes) 차이나가 지난해 중국 자선가 100명이 기부

한 총액이 약 7,34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는 등 중국 기업의 CSR 활동은 점차 활발 해 질 전망

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한 거대기업 총수가 최근 통 큰 기부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잇따라 강조하고 나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려운 주변을 도우려는 

마음(惻隱之心)이 있어야 한다며 자신은 한 명의 기업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돕는 수단으로 돈을 

선택한 것일 뿐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주변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내 물, 공기, 음식 등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기부금은 환경, 의료 개선에 

쓰이고 나머지는 교육과 문화 분야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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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소개합니다. 

행사 브리핑 
◎ 행사 이모저모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해외 경쟁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설명회

가 6월 24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렸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

업들의 경쟁법 위반을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

전자, 현대자동차 등 150여 개 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설명회는 해외공정거래법 실무상 가장 이슈가 되는 5개 핵심주제인 기업 결합(국제 M&A), 시

장 지배적 지위남용, 특허권과 공정거래법, 국제카르텔과 중국 경쟁법 동향을 주제로 진행되었으

며, 현지 경쟁법규나 사건처리 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적 위험을 관리할 방법도 소개 하는 

등 실무자들에게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새로이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민․형사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경련은 해외 경

쟁법규나 사건처리 규정 및 각종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을 예방하며 예측하지 못한 

손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는 등 기업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경쟁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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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행사 

 

불법외환거래 예방을 위한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

스위스 바젤에서 ICCA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Collective Action) 주최로 6월 26~27일 

양일간 ‘반부패를 위한 공동 노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반부패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

가들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 모두의 연합행동(Collective Action)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반부패 연합행동에 관한 전략, 실행기법 및 성공 사례들을 공

유하였다. 행사에는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유엔 글로벌콤팩트, World Economic Forum 

등의 국제기관 및 구글, BP, 지멘스 등 다국적기업, 정부기관, 시민사회 전문가를 비롯하여, 

독일 지멘스와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

의 전 세계 31개 글로벌 프로젝트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독일 지멘스 본사 준법감시인 안드

레아 호프만은 “부패 척결을 위한 단체행동을 위해서는 반부패를 강조하는 기업문화와 공공

부문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지멘스의 사례가 이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를 가진 새로운 변화의 사례로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스위스 바젤 반부패 컨퍼런스 

- 전 세계 윤리경영 전문가, 부패 네트워크에 맞선 연합행동 실행 강조 -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4-7호 

15 / 22 

 

해 외국환거래 절차와 주요 위반행위 및 적발사례, 위반당사자에 대한 제재절차 등에 관한 설명

회가 개최된다. 

 

- 주최 : 금융감독원, 관세청 

- 일시 : 2014년 7월 3일(목) 

- 장소 : 대구은행 본점 강당 

 

출처: http://www.fss.or.kr 

 

2014 전경련 CEO 하계포럼 in 평창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산업별로 취해야 하는 전략을 살펴보고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걸맞는 기

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주최 : 전국경제인연합회 

- 일시 : 2014년 7월 23일(수)~26일(토) 

- 장소 :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출처: http://www.fki.or.kr/ 

 

Sustainable Development Conference 2014 

전문가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녹색기술, 재생가능 에너지, 환경 보호 등 지속가능경영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지속가능경영의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주최 : Tomorrow People Organization 

- 일시 : 2014년 7월 5일(토)~7일(월) 

- 장소 : Bangkok, Thailand 

 

출처: http://www.sdconference.org/ 

 

ELEVATE Leadership Series Seminar 

좋은 의도나 윤리적 정책도 실천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전략이 될 수 없다는 주제로 전문가의 연

설이 진행되며 기업의 공급사슬과 사회적 책임의 관련성을 재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주최 : ELEVATE Global Limited 

- 일시 : 2014년 7월 15일(화) 

- 장소 : Institute of Directors, London 

 

출처: http://www.elevatelimited.com 

http://www.fss.or.kr/
http://www.fki.or.kr/
http://www.sdconference.org/
http://www.elevatelimit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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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스터디 

 

윤리경영 스터디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의 탄탄한 가치관과 명확한 윤리 가이드라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ILM(Institute of Leadership & Management)과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는 기업의 리더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들이 개인의 가치관과 조직의 가치관 

사이에서 겪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질문하였다. 리더와 관리자는 직장에서 윤리적 이슈에 직면했던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보고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윤리경영의 방향에 대하여 

조언을 제시하였다.  

 

◎ 직급에 따른 기업의 가치관에 대한 다른 시각 

기업 윤리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기업 리더(최고경영자, 임원) 와 관리

자(고위∙중간∙일선 관리자)들은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를 직면한다. 조사에 참여한 관리자 중 63%

는 직장에서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에 상반되는 일을 지시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3%는 

조직의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일을, 9%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일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의 윤리강령에 관련된 ‘기업의 가치관과 윤리강령이 매우 구체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라는 

질문에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임원은 66%인데 반해 관리자(고위∙중간∙일선 관리자)는 38%에 그

쳤으며, 특히 일선관리자는 기업의 가치관과 윤리강령의 효과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

다. 또한, 일선관리자가 업무 현장에서의 기업 가치관과 윤리강령이 ‘별로 구체적이지 않다’와 ‘전

혀 구체적이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은 17%로, 임원 10%, 최고경영자 0%와 비교할 때, 일선관리

자는 의사결정시 기업의 윤리강령을 가장 덜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호 윤리경영 스터디에서는 ILM과 BITC에서 발표한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 보고서를 소

개하여 기업의 리더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살펴보고 윤리경영에 있어서 리더들의 역

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윤리적 리더가 윤리적 기업을 만든다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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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윤리강령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경영진 

임원이 85%로 가장 높았으며, CEO가 84%, 고위관리자 7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의사결

정시 기업의 윤리강령을 고려한다고 답한 중간관리자는 62%, 일선관리자는 60%에 불과하여 직급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설문결과를 통해 기업의 상위관리자와 하위관리자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는 상대적으로 하위관리자들이 기업의 가치관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

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경영자들이 조직의 가치관을 팀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의미한다.  

 

◎ 기업의 윤리강령 vs 개인의 윤리적 기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관 및 윤리강령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

고 답한 전체 응답자는 83%였다. 이들은 또한, ‘당신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직장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를 고발하십니까?’라는 문항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보다 확신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부정적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윤리강령이 명시되어 있는 기업의 관리자 

중 79%가 확신을 갖고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고발하는데 비해, 윤리강령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기업의 관리자는 62%가 그렇다고 답했다. 

60 

62 

78 

85 

84 

0 20 40 60 80 100 

일선관리자 

중간관리자 

고위관리자 

경영진 임원 

CEO 

당신은 윤리강령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십니까? 

※ 최고경영자와 임원 중 의사결정시 기업의 윤리강령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반해, 기업 윤리강령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간∙일선관리자는 60%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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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확한 윤리강령이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관리자 중 개인과 조직 간의 윤리적 갈등을 경험

한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41%였지만, 윤리강령이 없는 기업에서 일하는 관리자는 28%의 비율

로 나타나, 명확한 윤리강령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54%는 의사결정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20%는 ‘성공

적인 결과를 이뤄내는 것’, 19%는 ‘윤리강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택을 하였다. 그러나 관

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의 관리자들(53%)이 조직의 윤리강령보다 개인의 

윤리적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나, 다수의 응답자가 옳은 일

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업의 윤리강령을 따르는 것에서는 상대적으로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기업은 윤리강령이 단순히 준수 되어야 하는 규범이 아니라, 관리자들이 

윤리적 판단을 할 때 강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 기본지침 및 프레임워크로써 작동 할 수 

있도록 장려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윤리적 가치가 내제되어있는 관리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리더를 위한 5가지 조언  

1. 기업의 가치관과 전략을 연관 시켜라 

기업의 가치관을 그 기업의 전략적 대상과 연관 시키는 것은 소비자가 기업에 갖는 기대와 기업

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조화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관을 기업의 전략적 대

상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조직의 전반적 전략과 일맥상통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는 

기업의 가치관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2. 비윤리적 행위를 솔직하게 다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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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업 

윤리강령이 명시되어 있는 기업 

얼마나 확신을 갖고 직장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를 고발하십니까? 

매우 확신있다 꽤 확신있다 별로 확신이 없다 전혀 확신이 없다 

※윤리강령이 명시되어 있는 기업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윤리적 행위를 더 확신있게 고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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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그들 기업 전체에 걸쳐서 윤리적 이슈에 대해 더욱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필요에 따라 은밀하게 진행할 수도 있다).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밝히고 

차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모든 단계의 리더들을 성장시켜라 

리더십은 기업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동인이다. 따라서 리더들이 조직의 윤리강령을 충

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기업의 가치관을 구체화시켜 조직 내부에 그 가치를 적용시키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가치관에 기반을 둔 리더십은 리더가 직원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권장하도록 만들고, 조직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조직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

과를 가져오게 된다. 

 

4. 이분법적 사고를 주의하라 

그러나 윤리적 의사결정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들은 종종 어려운 결정을 내

리기 위해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업의 가치관은 규

칙서가 아닌 의사결정을 위한 하나의 틀로써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원들이 기업의 

가치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여 직원에게 실제 권장되는 행동과 또 거부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

인지를 이해시키고 기업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직원 스스로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적용시킬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5. 기업 가치관을 실제 업무상황에 적용시켜라  

리더들은 그들의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기업의 가치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직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전략적 의사결정이 행해졌을 때, 기업의 가치관이 어

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이와 관련하여 직원들과 함께 소통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가치

관을 행동으로 구체화시킨 직원들에 대해 보상하고, 왜 이러한 가치관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전달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관과 인사고과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Added Values –The Importance of Ethical Leadership(2013)』 

-ILM(Institute of Leadership & Management) &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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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Point Lesson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을 통해 윤리경영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Q1. 기업이 공익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업에서 공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교육컨설팅 요청, 법률해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사항을 기업으로부터 송부 받은 기관들이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통지하게 됩니다.  

 

Q2. ‘선물’과 ‘뇌물’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또 뇌물 관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는 돈 뿐만 아니라 각종 할인권, 숙박권, 회원권 등 모든 상품권이 뇌물의 종류로 인식될 

만큼 ‘뇌물’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뇌물’은 물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물건에 대한 

직접적 혹은 암묵적 대가성이 있다는 점에서 선물과 구별 됩니다. 무심코 받았던 선물로 인해 

추후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지면, 그 선물은 언제든 ′뇌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엄격한 기준을 세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에서는, 선물반송센터 또는 반송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의 표시 수준의 

명절·승진 선물도 아예 받지 않는 것을 관례화하는 등 각 사의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윤리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명한 기업을 위해서는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용하고, 관련 

내부지침을 만드는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기업윤리를 실천하려는 임직원의 의지와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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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책 

이달의 책 

 
피터 드러커 리더의 도전 –혁신 기업을 만드는 경영의 기술 

 

저자: 피터 드러커 

출판: 한국경제신문사 

출판일: 2014. 5. 30 

정가: 16,000원 

이 책에서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현실을 제시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논의한다. 경영자가 조직의 책임

자이면서 동시에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경영

에 관한 어느 선까지가 습득 가능한 기술인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실제 경영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지를 실제 사례들을 통해 

탐구해보도록 하였다. 저자는 경영자라면 한번쯤 맞부딪히는 전형적

인 위기와 딜레마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사례

들은 하나같이 구체적 상황, 구체적 문제, 구체적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기업 및 공적 서비스 조직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갖가

지 전형적인 위기와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다. 단순히 사

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 또는 ‘과제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문

제의 핵심을 친절하게 짚어주고 있어, 그 사례를 통해 정립해야 할 

리더의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자연을 지키는 비즈니스가 성공한다 -21세기 기업이 알아야 할 생물다양성 

 

저자: 이승은 

출판: 이담북스 

출판일: 2014. 6. 2 

정가: 12,000원 

비즈니스 환경의 새로운 기술과 자본, 문화의 원천으로 생물다양

성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 대두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무한한 가

능성을 지니는 자산으로 이를 통해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

거나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기업들이 많다. 이 책은 생물다양

성에 관한 기본적 이해와 더불어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실제 비즈

니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여 자연과 공

존하는 기업만이 21세기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1&where=idetail&rev=17&query=%ED%94%BC%ED%84%B0 %EB%93%9C%EB%9F%AC%EC%BB%A4 %EB%A6%AC%EB%8D%94%EC%9D%98 %EB%8F%84%EC%A0%84&section=image&sort=0&res_fr=0&res_to=0&start=1&ie=utf8&img_id=news0030005880626_1&face=0&color=0&ccl=0&viewtype=2&aq=0&spq=0&nx_search_query=%ED%94%BC%ED%84%B0 %EB%93%9C%EB%9F%AC%EC%BB%A4 %EB%A6%AC%EB%8D%94%EC%9D%98 %EB%8F%84%EC%A0%84&nx_and_query=&nx_sub_query=&nx_search_hlquery=&nx_search_fas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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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윤리 

 

 

자료제공 : 교보생명(그림 안종만) 


